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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뉴스▐ 

 

부동산 등기제 56년 만에 개선 검토…대법, 연구 착수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가 진실한 것으로 신뢰

하고 거래를 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의 기재 내용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토지등기부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

하였다면 실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토지소

유권이 이전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비록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권

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한 경우 토지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

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낭패를 

보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여 귀추가 주

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

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도입 초기에 비해 부실 등기 위험이 크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 건수는 급증한 상

황에서 공신력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인데,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56년간 유지된 부동

산 등기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잘

못된 내용이 등기부에 오르지 않도록 등기관의 기입 오류를 방지할 방안을 연구하게 됩니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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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지능형 업무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사건은 등기관이 충분

히 심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등기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이라며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ㆍ 연합뉴스 - 부동산 등기제 56년만에 개선 검토…대법, 연구 착수(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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